
1. 서론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

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고 심도 있게 자신의 진로

를 탐색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

다. 사회적 분위기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식이

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 한 학생들로 인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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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연구로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5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 충청지역 소재 8개 고등학교 1∼3학년 총 143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을 작성한 조사연구이다. 설문은 진로

관련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포함하였다. 기술분석과 Pearson's 상관관

계분석 및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진로에 대한 가족상담의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에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탐색에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를 포함시켜야 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진로성숙

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on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From May 2, 

2017 to December 2, 2017, a total of 143 high school students from eight different high schools in two city 

participated the stud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version program. 

Th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xperience in career counselling with family, 

relationship with parent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experience 

in career counselling with family,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self-efficacy explained an 76.8% of career maturity. 

We should include parents in their education so that parents can provide counseling and support in their children's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s so that they can enhance their own self-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will directly improve students' self-efficiency in the career path, considering that it can improve their 

confidence and ultimately affect their career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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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

다[1-3].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진로와 직업교육의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도 신설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

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에 대한 이해를 넓혀 건전한 진로관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1,2,4,5].

고등학교는 진로교육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형식적으로 교육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

요한과업이 된다[2,5]. 우리는 어떤 진로를선택했느냐에

따라사회적지위 등생활의많은측면에영향을받게 되

므로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6].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

고 개발시켜 주체적인 삶을 준비시키기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인 준비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7]. 진로교육

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

게 되므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입장의 인적자원의극대화를 위해서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소가 된다[5,7].

전 생애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가

져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진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2,5]. 직면하

게 되는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떤 준비와

대처 행동을 나타내는가를 진로성숙도라고 한다. 진로태

도에 대해 성숙된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지각, 개인

적인 선호와 열정을 지니며, 진로를 현실적으로 탐색하

고, 진로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이해도와 판단능력을 갖

추고 있다. 또한 성취감과 일에 대한만족감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8].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로성숙도

와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

요한 과정일 것이다[3].

청소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 중요

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것이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

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다. 사람들의

행동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9], 과제를 수행하거

나, 노력을 지속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성취

수준과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3,10-11]. 진로성

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정배경요인으로는 부모

의 양육, 소득 및 직업,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활동이 유

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학교 환경요인으로는 교사와 친

구와의 관계, 성적과 진로활동 경험 등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0,12-14]. 이와같이 고등학생

입장에서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자

기효능감, 가정배경과학교환경이 나타났다. 각각의 변인

들에 대한 연구는 다수가 진행되었으나 각 변인들을 포

괄하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학생의 개인적이고 내적 성장요인

으로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였으며, 가정적 배경과 학교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사회

적 요인과 학교진로교육 경험을 선택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진로교

육 수행과 진로선택을 준비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

진로 경험적 요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도구

진로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진로교

육 경험과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Oh[10]와 Son과

Yoo[15]의 진로선택 관련요인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경험, 사

회적 요인, 부모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상담 경

험,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27문항 척도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1이었다. 진로성

숙도를 측정하기위해서 Jeong과 Park[16]이 수정보완한

26문항의 도구 중 부정형 질문으로학생들에게 모호하게

인식되어 신뢰도를 낮추었던 1문항을 제거하여 2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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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 충청지역 소재 8개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을 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학교장

과 지도교사의 허락 받은 뒤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한하

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

램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

로 하였을때 분석에 필요한최소표본의수는 123명이었

다. 본 연구에서 총 1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설문 내

용이 불충분한 7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총 143

명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진로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진로성숙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대부분이 여학생(75.5%) 이었고, 아버지 직

업은 자영업이 39명(27.7%), 학력은 대졸이 79명(58.5%)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무직이 43명

(30.7%), 학력은 고졸이 59명(46.8%)으로 가장 많은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중 등급이 61명(43.9%)이 대부

분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5(24.5%)

Female 108(75.5%)

School year

1 year 69(48.6%)

2 year 20(14.1%)

3 year 53(37.3%)

Occupation
of Father

Administrative 46(32.6%)

Sales 7(5.0%)

Production 9(6.4%)

Business (private
business)

39(27.7%)

Government Employee 20(14.2%)

Teacher 4(2.8%)

Medical personnel 2(1.4%)

Other 14(9.9%)

Fa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Middle school
graduate

3(2.2%)

High school graduate 41(30.4%)

Bachelor (including
community college)

79(58.5%)

Graduate school 12(8.9%)

Occupation
of Mother

Unemployed 43(30.7%)

Administrative 24(17.1%)

Sales 9(6.4%)

Production 7(5.0%)

Business (private
business)

12(8.6%)

Government Employee 7(5.8%)

Teacher 16(11.4%)

Medical personnel 11(7.9%)

Other 11(7.9%)

Mo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Middle school
graduate

3(2.4%)

High school graduate 59(46.8%)

Bachelor (including
community college)

58(46.0%)

Graduate school 6(4.8%)

Academic
¹⁾GPA﹢ 

Exceedingly above the
average

6(4.3%)

Slight above the average 28(20.1%)

average 61(43.9%)

Exceedingly below the
average

34(24.5%)

below 10(7.2%)

¹⁾GPA: Grade point average

3.2 대상자의 개인적요인, 사회적요인, 학교진로

경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정도

대상자의 교사관계는 3점 만점에 평균 2.43±0.85점이

었고,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경험은 2점 만점에 평균

1.19± 0.85점, 사회적 요인은 2점 만점에 1.92± 0.25점, 부

모와의 관계 5점 만점에 평균 3.86± 1.29점, 가족과의 진

로상담 경험은 5점 만점에 평균 3.71± 1.23점, 진로에 대

한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8± 1.10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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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진로성숙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4± 0.88점으로나

타났다. 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characteristics  

(N=143)

Variables Mean±SD Range

Relationship with teacher 2.43±0.85 0∼3

Experience in career activities
in school

1.19±0.85 0∼2

Social factor 1.92±0.25 0∼2

Relationship with parents 3.86±1.29 1∼5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3.71±1.23 1∼5

Self-efficacy 3.58±1.10 1∼5

Career maturity 3.54±0.88 1∼5

3.3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r=.844, p<.001)

이고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상담한경험이 있을수록

(r=.834, p<.001),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r=.810,

p<.001)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for career maturity of    

participants                             

(N=143)  

Variables
Career maturity

r p

Relationship with teacher .010 .917

Experience in career activities
in school

-.160 .080

Social factor -.056 .726

Relationship with parents .844 <.001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834 <.001

Self-efficacy .810 <.001

3.4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회귀모형

은 유의하였고(F=133.59, p<.001),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와의 관계(β=0.387)와 가족과의 진로상담 경험(β

=0.249), 자기효능감(β=0.296)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의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

명력은 76.8%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of 

participants  

                  (N=143)

Variables B SE β t p
Adj
R²

F p

Constant 1.383 0.109 12.727 <.001

Relationship
with parents

0.210 0.053 0.387 3.989 <.001

.768 133.59 <.001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0.143 0.059 0.249 2.440 .016

Self-efficacy 0.195 0.053 0.296 3.706 <.001

4.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부모관계는 5점 만점에 평균

3.86점, 가족과 진로상담 경험은 5점 만점에 평균 3.71점

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모두 중간 점수를 상회하여다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0,18-19]. 즉,가족체

계가 잘 유지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

용이 원만하며,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가족

기능의 건강한 정도가 보통정도라고 볼 수 있다[18]. 조

사대상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

균 3.58점으로 중등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며,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고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보통 이상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9]. 고등

학교 시기는 자기효능감이 행동과 행동변화를 중재하는

매개요인이 되는 때 이므로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

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

효능감이 진로영역에서 발휘되어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

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관계, 가족

과 진로상담 경험의 정도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

등학생들이 진로태도에 대해서 ‘부모’ 가 가장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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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17], 부모들은 자신들 자녀의 능력과 자질을 조기에

파악하여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12]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들이 가족들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야하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많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게 나타는데, 이

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지지 관계가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를 유발하였고[10], 학생이 진로와 직업선

택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서 제공받을수록, 진로문제를

부모가 함께 고민해 주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줄수록,

부모에게서 물질적 지원을 받을수록[5], 특히 부모는 자

녀에게 언어적으로 자녀의 진로탐색을 격려하고 지지하

며, 자녀에게 진로에 대해 모델링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

에[19] 자녀의 진로성숙도는 향상되었다고 한 선행연구

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학생을 양육하는 태

도가 긍정적이고 학생과의 관계가 친밀한경우에 고등학

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0],

매 순간마다 자신의 진로의 기회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고등학생에게는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도를 높이는것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타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

과를 보인 것으로[10,12], 교사의 심리적 지지가 학교에서

의 진로교육 경험에 영향을 주며, 가정에서의 진로경험

에도 영향을 주어 학생의 진로에 관해 학교와 가정이 협

력적 관계로 이어졌다고한 연구결과[10]에 비추어볼 때

추후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조사 대상

자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었다

[10,19].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중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10], 개인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

와 인지차원및 행동절차를얼마나잘 발휘할 수있는 가

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을 말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10]. 일

부 연구에서는 특성화고교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반계 고교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

기효능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진로

교육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

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관련 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애착이 이

를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10,21] 진로성숙도에 대

한 부모 역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확인

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진로상담 경험과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

는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76.8%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었다[5,10,19,21]. Han 등

[22]은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 일수록, 가정의 월평

균 소득이 높거나, 학생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상담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Han과 Oh는[19] 부모지지와 진로효

능감이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며, 진로효능감은 부모지지

와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완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효능감은 향상

되고 그 결과로써 자녀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된다는 것이

다. Oh[10]는 부모가 직접적인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를 한 번의 선택이 아니며, 인생의

매순간 마주치게 되는 여러 기회들 속에서 자신의 진로

를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바라볼 때,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진로 태도를 갖게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일시적으로

진로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

미를 발견하여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5]. 본

연구의 의의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적 측면의 자아효능감과진로관련개인적경험,

사회적 경험, 학교 진로교육경험을 융복합적으로 분석하

였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족들

과 진로상담을 한 경험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부모와

의 친밀한 관계 및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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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진로상담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 다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학생이 진로를 인생에서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

출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학생의 진로성숙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

와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진로상담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부모

가 자녀의 진로탐색과 결정에서 상담과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있도록 부모교

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진로영역에서 자신감

을 향상시키고 이런 자신감이 궁극적으로진로성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진로관련 자기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의 8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양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전체를 대표하는것으로 일

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학교에서 표집하고 사례수를늘려 자료수집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포

함하여 진로관련 개인적 경험, 사회적 경험과 학교진로

교육 경험 변수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횡단적 조사에 의한 분석에 의해 주관적 인식 자

료만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진로성숙도와의 인관관

계를 정확히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객관

적 자료를 함께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해보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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